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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성의 성가치관이 결혼 만족,

혼외관계 의도 및 이혼 의도에 미치는 효과

성 한 기 손 영 화†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기혼 여성의 성가치관 즉, 성만족, 성생활 태도 및 혼외관계 태도가 결혼 만족,

혼외관계 의도 및 이혼 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모형을 구성하여 밝혀보았다. 조사대상자는

대구 지역의 기혼 여성 444명이었고, 검증 결과 다음과 같다. 우선 결혼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성가치관 요인은 성만족도와 혼외관계 태도였고, 성생활 태도는 유의하

지 않게 나와 가설 1과 3은 지지된 반면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혼외관계 의도에 유의

하게 영향을 미치는 성가치관 요인은 혼외관계 태도였고, 성만족도와 성생활 태도는 유의하

지 않게 나와 가설 4와5는 지지되지 않았고 가설6은 지지되었다. 그리고 결혼 만족도는 혼

외관계 의도와 이혼 의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혼외관계 의도 또한

이혼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와 가설 7, 8 및 9는 모두 지지되었다. 마지막

으로 논의를 통해 본 연구의 시사점, 의의 및 제한점을 기술하였다.

주요어 : 성가치관, 성만족도, 성생활 태도, 혼외관계 태도, 결혼 만족도, 혼외관계 의도, 이혼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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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은 선악과 찬반

을 판단하는 기준이자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지침으로 작용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의 전반

적 가치관은 그 사회를 이끌고 가는 규범이

되는 동시에 그 사회의 건전함을 평가하는 척

도가 되기도 한다.

가치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오늘날 칠

거지악을 내세우는 사람은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절대적 가치로 여겨졌던 혼전 순결은 이제 진

부한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동시대에서

도 세대나 사회 경제적 계층 등에 따라서 가

치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X세대니 N세

대니 하는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는 이들

이 기성세대와는 상당히 다른 가치관을 지니

고 있어서 따로 구분할 필요성을 가지기에 만

들어진 개념이다. 이와 같이 가치관은 동시대

에서도 다양한 집단 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변하며, 현대의 변화

속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빠르다 보니 현

대 사회가 ‘가치관 혼란’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치관 변화에 관해

가장 자주 논의되는 두 가지 이슈는 청소년

및 청년의 가치관(예, 조한혜정, 2000)과 더불

어 여성의 가치관이다. 근래 매스컴을 중심으

로 기혼 여성의 가치관 변화가 두드러지며,

특히 이들의 가족 가치관이나 성가치관의 변

화 양상은 이혼이나 혼외 관계의 증가를 초래

하는 등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겨레21, 2003.7.17). 한편, 페미니즘의 시각

(예, 조영미, 1998)에서는 1990년대를 전통적인

도덕적 성문화와 남성위주의 성문화가 도전받

은 시기로 규정하고 여성의 성가치관의 변화

를 여성들이 수동적이고 억압된 성으로부터

성적 주체성을 찾아가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사실 기혼 여성의 성가치관이나 성행동에 관

해서 사회적 관심은 높았으나 학술적 공론이

본격화된 시점은 1990년대 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 체

계적인 접근보다는 흥미 위주 또는 단편적으

로만 다루어져 왔으며,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

지 못한 실정이다.

여성의 가치관 변화에 따라 급격한 변화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바로 결혼과 이

혼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결혼 제도

가 지니고 있는 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결혼 제도의 퇴조는 여러 지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지표에는 초혼 결혼 연령

이 높아지고,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결혼

하지 않은 동거가 늘어나고, 혼외 출산 자녀

의 비율이 증가하고,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는 현상 등이 포함된다(Smock, 2004).

이러한 결혼 제도의 기능이 퇴조되고 있는 상

황에서 가족 변화 중 특히 가족 해체를 나타

내는 대표적 지표라 할 수 있는 이혼이 급증

하고 있으며, 이혼의 사유 또한 과거와는 다

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양옥경, 이기연, 박

지연, 이현영, 김은실, 2005).

이혼의 사유도 시대에 따라, 곧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통적

으로 이혼의 대표적인 이유인 배우자의 외도,

폭행 등에서 IMF 이후로는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부부간의 의사소통이나 이해 부족과

같은 부부간의 친밀성과 정서적 문제, 그리고

성격 차이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통계청 조사

자료(2006)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

만 이혼의 이유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성격 차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성격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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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사람들 속에서는

이른바 ‘성적 차이’라는 말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특히 부부 간의 문제

로 다른 사람들에게 꺼내 보이기 힘든 문제가

바로 부부 간의 성일 것이다.

성은 결혼 생활의 일부로서, 부부는 성을

통해 신체적 만족 뿐 아니라 정서적 만족을

함께 얻는다. 특히 부부 중심의 현대 사회에

서는 성이 상호 애정과 신뢰를 나누는 수단이

되어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결속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김임영, 2002). 실

제로 여러 학자들도 결혼 만족에서 성만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성만족이 결혼 만족도

를 증가시키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

을 밝힘으로써 결혼 생활에서 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이경옥, 김영희, 2003; Hulbert, Apt,

& Rabehi, 1993; Young, Denny, Luquis, & Young,

1998).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

이 부부에 따라서는 즐거움, 애정 및 만족을

높여주기 보다는 부부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결혼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된 이유로 작용

하기도 한다는 것을 밝힌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다(이영실, 1989; Bell, 1979; Young, Denny,

Young, & Luquis, 2000).

또한 이혼의 주된 이유로 등장했던 배우자

의 외도 즉, 혼외관계의 문제도 부부 간의 성

문제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 성적 불만족이

부부 갈등을 일으키고(Bell, 1979), 낮은 성만족

도가 결혼 만족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이경

옥, 김영희, 2003) 혼외 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Glass & Marano, 1998; Treas & Giesen,

2000), 결국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표 1. 이혼 사유 통계(1995-2006)

계

[건]

부부

불화

배우자

부정

정신적

육체적

학대

가족간

불화

경제

문제

성격

차이
건강상 기타 미상

1995 68,279 56,713 - - - 2,023 - 639 7,580 1,324

1996 79,895 66,538 - - - 2,819 - 769 8,924 845

1997 91,159 75,089 - - - 3,866 - 908 10,804 492

1998 116,727 94,151 - - - 7,714 - 1,112 13,634 116

1999 118,014 94,600 - - - 8,336 - 1,031 13,873 174

2000 119,982 - 9,736 5,210 26,269 12,793 48,157 1,054 15,571 1,192

2001 135,014 - 11,781 6,309 23,795 15,617 58,069 975 17,121 1,347

2002 145,324 - 12,550 6,947 20,887 19,727 65,001 924 17,898 1,390

2003 167,096 - 12,287 7,163 21,735 27,354 75,706 1,025 19,940 1,886

2004 139,365 - 9,697 5,852 13,987 20,483 68,806 888 16,926 2,726

2005 128,468 - 9,720 5,711 12,206 19,132 63,164 803 15,506 2,226

2006 125,032 - 9,446 5,643 11,132 18,310 62,168 955 14,961 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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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사유 중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비

율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통계청, 2006),

실제 재판을 통한 이혼에서도 배우자의 부정

을 이유로 이혼 신청을 한 비율이 약 45%로

(법원 행정처, 2002) 1994년 이래 재판 이혼

신청 사유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양옥경 외,

2005). 또한 성격 차이로 대표되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이나 이해 부족과 같은 정서적인 문

제로 인한 이혼 역시 혼외관계라는 사회 현상

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공미혜, 2000;

2002; 한경혜 외, 2003).

성 문제와 혼외관계 문제는 사회적 허용도

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성별

이중 구조에 의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

이다. 결혼이 양쪽 배우자간에 성적 배타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부부 사이에 정조는 필수

적인 의무이다(장필화, 1999). 그럼에도 불구하

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성적 배타성은 비

대칭적으로 여성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 이면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성욕

이 강하고 충동적이라는 생물학적 본질론과

순수 부계 혈통의 유지를 위해서는 여성의 정

조가 필수적이라는 가부장적 성규범이 상호작

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성의 경우와는 달리

여성의 혼외관계는 자신의 지위를 보장해주는

결혼의 해체와 바로 연결되는 위험한 관계가

된다(공미혜, 2002).

부부의 성생활은 남녀의 상호관계를 통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성 연구

는 대부분 남성에게 편중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이 여러 면에서 남성의 성과 차이를 나타

내고 있다는 사실이 선행 연구(Cox, 1990;

Whipple, 2002)들을 통해 밝혀지면서 기혼 여

성의 성과 성만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의 필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혼외관계에 대한

연구도 흥미 위주의 기사로 다루어져 온 경향

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성 개방 풍조와 함께

전반적인 사회의 성에 대한 태도와 의식이 달

라지면서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혼외관계

가 증가하고 있으며, 성적 쾌락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실정이다. 하지만 남성들이 혼

외관계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와는 다른 어떤

원인들이 여성들에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

고 남성들에게 있어서 혼외관계와 성 만족이

나 결혼 만족과의 관련성과 여성들에게 있어

서의 혼외관계와 성만족이나 결혼 만족과의

관련성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해 보

아야 할 필요가 있다.

부부 간의 이혼 문제를 다루면서 함께 고려

해야 할 것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만

족스러워 하고 있는가이다. 지금까지 결혼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히는 연구들(김영희, 1999; 윤경자, 1997; 이

경옥, 김영희, 2003; 이미숙, 1997; 이영미, 김

정희, 1997; Caughlin, Huston, & Houts, 2000)이

수행되어 왔고, 결혼 만족과 이혼 의도의 관

계 및 영향 요인을 다룬 연구(이경성, 2001;

이경성, 한덕웅, 2001; 이무영, 이소희, 2003;

한경혜, 이정화, 2002; 한경혜, 강유진, 한민아,

2003; Amato & Rogers, 1999; Glenn, 1996)들도

수행되어왔으며, 혼외관계의 원인이나 특성을

밝히는 연구(공미혜, 구명숙, 2001; 공미혜,

2002; 양옥경 외, 2005; 이영숙 외, 2000; Glass

& Marano, 1998; Shachkelford & Buss, 1997;

Treas & Giesen, 2000)와 혼외관계와 결혼 만족

의 관계에 관한 연구(공미혜, 2002; Brown,

1991; Sprecher, Regan, & Mckinney, 1998)도 수

행되어 왔지만 탐색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연

구들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성만족도를 포함한 부부 성생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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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혼외관계 태도와 같은 성가치관이 결혼

만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성가치관에 따른 결혼 만족이 혼외관계 의도

와 이혼 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를 밝힌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의 성가치관에 초점을

두고 성가치관 즉, 성만족, 부부 성생활 태도,

그리고 혼외관계 태도가 결혼 만족, 혼외관계

의도 및 이혼 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모형을

구성하여 밝혀 보았다.

성만족과 부부 성생활 태도가 결혼 만족에 미

치는 효과

성가치관이란 성에 관한 포괄적 태도를 의

미한다. 성가치관을 형성하는 요소들은 매우

다양해서 부부간의 성생활, 혼외성관계, 혼전

성관계, 혼전동거, 동성애, 매매춘, 성폭력 그

리고 성교육 등 성에 관한 모든 측면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포함한다.

성한기(2003)는 지난 20여 년간의 한국부부

의 이혼 경향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

지 추세를 확인하였다. 첫째, 우리사회의 이혼

율이 90년대 중반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

으며 둘째, 황혼이혼과 같이 이혼이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고 셋째, 이혼 사유도

다양해져서 과거에는 폭행이나 외도와 같은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유가

대부분이었으나 근래에는 정서적 또는 경제적

이유가 증가하고 있으며 넷째, 이혼에 대한

여성들의 태도변화가 두드러져서 이혼을 하나

의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결국 이혼율이

증가하는 데는 ‘더 이상 참고 살지 않는다’ 또

는 자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여성의 가치

관 변화가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가치

관, 성태도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들(예, 한세

영, 2006)은 다수 수행되었으나, 기혼 여성들

의 성가치관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다만 기혼 여성들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생

활 만족에 대한 연구(이인숙, 문정순, 2000)가

탐색적 수준에서 수행되었고, 성특성과 성행

동이 결혼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이경옥, 김영희, 2003) 등이 수행된 바 있다.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들은 대체로 가족관계,

이혼, 부부간의 성만족이나 성태도, 혼외관계

등에 관한 실증 연구를 통해서 기혼 여성의

성가치관 변화를 간접적으로 읽어내고자 시도

하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부부간 불화는 성

적 부조화나 불만족과 같은 성적 문제가 중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왔으

며(이경옥, 김영희, 2003; 이인숙, 문정순, 2000;

장순복, 강희선, 김숙남, 1998; Hurlbert, Apt, &

Rabehi, 1993), 이러한 부부간의 성적 문제가

부부간 불화에 영향을 미치고 결혼 만족과 이

혼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결국 내면

적으로 성가치관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판

단된다.

부부간의 성이란 결혼과 함께 시작되는 결

혼 생활의 핵심 요소이고 부부간의 중요한 관

심사로서 결혼 관계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반

면, 성적 부적응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러한 갈등은 결국 이혼으로 나타나기

도 한다. 장순복(1996)은 결혼한 부부 관계에

서 성욕구의 충족이 중요시 되는 이유는 성적

인 욕구가 생존적 욕구라기보다는 생리적 욕

구가 동반된 부부 관계적 욕구로서 결혼 유지

기능의 의미가 강조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부부간의 성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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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생활을 영위해 나가

는데 있어서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하는 점이

다.

Kahn(1979)은 배우자와 정서적 관계가 친밀

할수록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

으며 결혼만족이 클수록 더 높은 빈도의 성행

위를 하는 것으로 보았다. Bell(1979)과 Levine

(1976)도 성적 부적응과 부부의 전반적 부부관

계 만족도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높은

성적 만족은 부부 갈등의 요인을 감소시켜주

며, 부부의 만족스러운 성관계는 높은 부부

적응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

경옥과 김영희(2003)는 기혼 여성의 성을 포괄

적으로 다루어 성특성과 성행동이 성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성만족도가 결혼 만족에 영향

을 미치는 모형을 통해 성만족과 결혼 만족도

와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성만족도는 결혼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의사소통, 성일

치도, 성관계 빈도로 나타나 이들 요인들이

성만족도를 통해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준 것

이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부부간의 성생활 태도 역시 성만족과 결혼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이경옥, 김영희, 2003;

이인숙, 문정순, 2000). 근래 개방화의 영향으

로 남녀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던 성에 대

한 이중기준이 감소되고 혼전 성행위를 허용

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등, 성에 대한 태도가

진보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이경옥, 김

영희, 2003). 이와 관련하여 부부 간의 성만족

에서 여성들의 분명한 태도 표출이 중요한 요

인임을 암시해 주는 연구결과도 있다. 양희란

(1993)은 한국의 부부들은 성적 불만족의 감정

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는 편이지만 성에 대

한 의사소통이 원활한 부부들이 성적 만족이

높았고, 성적 만족이 높은 부부의 경우 남편

이 성관계 의사를 주로 표현하지만 성관계는

상호 주도하며, 여성의 성만족은 배우자의 지

지나 성행위 빈도보다는 개방적인 성태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이

경옥과 김영희(2003)도 성태도에 따라 성만족

여부가 달라진다고 하였는데, 이들은 성적으

로 자기의 요구를 주장하는 여성이 그렇지 않

은 여성보다 성만족도가 더 높다고 함으로써

수동적 태도보다 남녀가 성에 대해 평등적 태

도를 갖는 것이 성만족도를 증가시킨다고 주

장하였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성만족과

성생활 태도가 결혼 만족에 미치는 효과에 관

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성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성생활 태도가 진보적일수록 결혼

만족도는 높게 나타날 것이다.

혼외관계 태도, 결혼 만족, 혼외관계 의도 및

이혼 의도 변인들 간의 관계

사람은 누구나 배우자 이외의 이성에게도

매력을 느낀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

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인간의 감정이 쉽사리

부정한 행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

부간에 어떠한 부조화가 존재한다면 그러한

감정들이 부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결혼문제 전문가들은 부정이 대부분 보다 더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원해서가 아니며, 특히

여성들의 부정은 정서적 애착을 원하는 욕망

에서 생긴다고 지적한다(윤가현,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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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성들의 성가치관이 변화하면서 결혼

만족과 이혼 의도에서 혼외관계의 문제는 간

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혼외관계 문제는 학문적 영

역에서보다는 흥미 위주의 기사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며(공미혜, 2002), 또한 혼외관계

와 관련된 문제들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혼외관계란 결혼 관계

이외의 대상과 정서적 관계, 성적 관계를 포

함하여 어떤 형태로든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

는 것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간통, 외도, 불륜,

혼외 성관계 등의 유사 용어와 혼용되고 있다

(심영희, 1991).

기혼 여성의 혼외관계의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불행한 결혼생활,

배우자와의 성적 부조화, 도덕성 결여, 개방화

된 성인식, 사회활동을 통한 새로운 관계 형성

기회의 증가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이영숙 박

경란, 전귀연, 2000; Glass & Marano, 1998;

Shachkelford & Buss, 1997; Treas & Giesen,

2000). 남성들의 경우는 부부관계에 문제가 없

고 결혼 생활에도 큰 불만족이 없어도 성적

호기심이나 권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혼외관

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많은 여성들

은 부부 관계의 불만 때문에 혼외관계를 가지

는 경우가 많으며(이영숙 외, 2000; 한국형사정

책연구원, 1991; Brown, 1991; Greeley, 1991;

Treas & Giesen, 2000), 또 다른 이유로는 남편

의 성욕이 감소하여 성적부조화가 생기는 30

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의 일부 여성들은 자신

의 아름다움을 증명하기 위해 혼외관계를 시

도하기도 한다(이영숙 외, 1999). 또한 부부 관

계의 불만이외에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여성들의 혼외관계 증가

와 관련성을 보인다는 보고도 있다(Richardson,

1985; Scott, 1998).

한편 결혼 생활의 과정 및 그 결과로서의

혼외관계를 설명할 때, 결혼생활에서 배우자

보다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믿는 사람은 자

신의 혼외관계를 배우자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불만족한 배우자는 그 관계를 끝내기

위해 혼외관계를 추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개인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오히려 새

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기회를 잡게 된다고 생

각하기 때문이다(Brown, 1991; Sprecher, 1998).

또한 기혼 여성의 혼외관계는 정서적 만족감

을 구하기 위한 통로로서 작용하여, 결혼생활

의 만족이 낮을수록, 의사소통이 안될수록, 부

부 상호간에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그

리고 남성 주도의 부부관계를 맺고 있을수록

혼외관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남은주, 1998).

이는 윤가현(1998)이 여성들의 부정은 정서적

애착을 원하는 욕망에서 생긴다고 지적했듯이,

기혼 여성들에게 혼외관계로 인한 가장 큰 보

상은 성적 만족감보다는 심리적 충족감이라

할 수 있다(양옥경 외, 2005).

이혼 의도는 결혼 생활의 불안정성으로 인

해 결혼 관계를 해체하려는 태도를 형성하고

이와 관련된 행동들을 시도하고자 하는 개인

의 반응경향성이며, 이는 결혼 만족도가 낮은

상태로 결혼 생활이 지속될 때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없거나 관계를 해

체하기 위한 매력적인 대안이 존재하면 증가

하게 될 것이다. 이혼 의도는 이혼에 대한 태

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한경혜, 강유진 및 한민아(2003)는 이혼에 대

한 보수적인 태도는 결혼 해체의 억제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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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여 결혼의 결속력을 증가시키고 이혼에

허용적인 태도는 결혼 해체를 촉진하는 힘으

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혼에 허용적인

사람은 결혼 생활에 시간과 에너지를 덜 투자

하고 부부간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시도를 덜

하게 되며,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희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Glenn, 1996; Amato & Rogers, 1999).

이혼이 결혼 생활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면, 결혼 생활의 불만족이 곧 결혼

생활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결혼 관계의 해

체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불안정한 상태에

서 유지되는 결혼 생활은 당사자들에게 신체

적 및 정서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도 우울증이나 행동장애 등과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Wang & Crane, 2001). 최근에

수행된 이혼과 관련된 연구들은 이혼과 관련

된 특정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한경혜 외, 2002; 2003; 김성희,

2003), 이혼 의도, 시도,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이경성, 2001), 결혼 불안

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에 대한 실증

적 연구(김미숙, 김명자, 1990; 김태현, 전길양,

2002; 임선영, 김태현, 2002) 등이 있다.

이혼 또는 결혼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지표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들은 크

게 나누어 두 개의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차원은 소득이나 교육 기

회 등 개인이 동원 가능한 자원과 연령이나

인종 등 사회구조 속에서 개인의 질적인 위치

등으로 대표되는 객관적인 사회, 경제적 조건

들이 결혼의 안정성이나 질, 특히 가족의 변

화, 부모의 책임감에 있어서의 변화 등과 어

떤 관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에 집중하

고 있는 반면, 다른 차원의 연구들은 결혼생

활의 유지 또는 파기 과정에 대한 설명을 통

해서 배우자간의 대인 관계, 상호작용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양옥경 외, 2005).

앞에서 제시한 표 1에서 나타났듯이, 최근

3년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1995년부터 2003까지 한국의 이혼율은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며, 이혼의 사유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불만족스러

운 결혼 생활을 참고 사는 것보다 이혼 하는

것이 낫다는 식의 이혼에 대한 허용적 분위기

와 기혼 여성들의 가치관이나 이혼에 대한 태

도 변화가 이러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혼 사유 측면에서 보면,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인 이혼 억제 요인으로 작용

했던 자녀라는 변수가 더 이상 이혼의 억제력

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으며 부부간의 성적 갈

등보다도 심리적 정서적 갈등이 더 중요한 이

혼 사유(한경혜 외, 2002; 김성희, 2003)가 되

는 등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애정적, 정

서적 결혼관계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혼외관계 태도

가 결혼 만족 및 혼외관계 의도에 미치는 효

과와 결혼 만족과 혼외관계 의도가 이혼 의도

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혼외관계 태도가 허용적일수록 결

혼만족도는 낮아질 것이다.

가설 4. 성만족도가 낮을수록 혼외관계 의

도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5. 성생활 태도가 진보적일수록 혼외

관계 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가설 6. 혼외관계 태도가 허용적일수록 혼

외관계 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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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7. 결혼 만족도가 낮을수록 혼외관계

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8. 결혼 만족도가 낮아질수록 이혼 의

도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9. 혼외관계 의도가 높아질수록 이혼

의도도 높아질 것이다.

연구 모형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혼 여성들의

성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많이 수행되어 왔으

나 결혼 생활 만족과 부부 관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함한

성가치관을 다룬 연구는 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내에서 수행된 선행 연구들 중 기혼 여성들

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생활 만족에 관한 연

구(이인숙, 문정순, 2000)와 기혼 여성의 성특

성과 성행동이 결혼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이경옥, 김영희, 2003)가 관련 변인들

을 다루었고, 혼외관계와 결혼 만족 그리고

이혼 의도에 관한 연구(공미혜, 2002; 양옥경

외, 2005)들이 수행되었지만 부부들의 성관련

가치관과 결혼 만족, 혼외 관계 의도 및 이혼

의도와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기혼 여성들의 성가치관 즉, 성만족,

성생활 태도 및 혼외관계 태도와 결혼 만족,

혼외관계 의도 및 이혼 의도와의 관계를 함께

다룬 연구는 수행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가치관 즉, 성만족도, 부부성생

활 태도 및 혼외관계 태도가 결혼 만족, 혼외

관계 의도 및 이혼 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그

림 1과 같은 모형을 구성하여 관련 가설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조사 대상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기혼 여성 474명을

임의 표집하여 질문지에 응답을 받았다. 그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다수의 질문

에 응답을 누락한 30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444명의 응답을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조

사 대상자들은 여성회관이나 문화센터 수강생,

교사, 은행원, 가정주부 등 다양한 계층이 포

함되었으며, 연령 범위는 23세부터 65세까지였

다.

결혼만족도

성생활태도

혼외관계태도

성만족도

혼외관계의도

이혼의도

그림 1. 이론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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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법

조사는 여성회관 및 문화센터의 수강생들에

게는 교육시간에 집단으로 실시하여 집단으로

수거하였고, 그 외의 대상자들에게는 개별적

으로 응답하게 한 다음 작성한 질문지를 서류

봉투에 넣어 밀봉한 상태로 수거하여 응답자

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였다.

질문지 응답에는 약 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설문지 구성

질문지는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묻는

문항과 모형에 포함된 구성 요인들의 측정 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 문항들에는 기혼여

성의 성가치관의 하위 요인인 성만족도, 부부

성생활태도, 혼외관계 태도 문항들과 결혼 만

족도, 혼외관계 의도 및 이혼 의도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측정 문항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만족도

부부간의 성행위를 통해 경험하는 주관적

만족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숙남, 장순복 및

강희선(1997)이 제작한 여성의 성만족척도 중

7문항으로 된 반응척도(예, 나는 성관계시 즐

거움을 느낀다)를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확실히 그렇다’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본 조사대상자

들에게서 측정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

는 .845로서 높은 수준이었다.

부부 성생활태도

부부간의 성생활에 대한 일반적 태도를 알

아보기 위해서 Hudson과 Murphy(1990)의 SAS

(Sexual Attitude Scale)과 선행 연구들(이경옥, 김

영희, 2003; 이인숙, 문정순, 2000)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토대로 연구자가 7문항의 척도(예,

성관계는 결혼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다)를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확

실히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 성생활에

대한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본 조사대상

자들에게서 측정한 신뢰도는 α=.678로서 만족

스러운 수준이었다.

혼외관계태도

남편 외의 다른 남자와의 교제에 관한 태도

를 6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예, 나는 남편 외에

대화를 나눌 남자친구가 필요하다)로 측정하

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확실히 그렇다’

까지의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혼외관계에 대해 허용적인 성

향을 나타낸다. 본 조사대상자들의 응답을 토

대로 측정한 신뢰도는 α=.858로서 높은 수준

이었다.

혼외관계 의도

행동 의도는 어떤 행동을 하려는 경향성을

뜻하며 행동의 근사치로서 태도보다 행동을

더 잘 예측한다(Ajzen & Fishbein, 1980). 혼외관

계 의도는 ‘나는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사귈

의사가 있다’와 ‘나는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날 계획을 갖고 있다’의 두 문항으로 측정

하였다.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본 조

사대상자들의 응답을 토대로 측정한 신뢰도는

α=.875로서 높은 수준이었다.

결혼만족도

결혼 생활과 남편에 대해서 지니는 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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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경성과 한덕웅(2003)이 개발한 결혼적응

검사의 하위 검사들 중 7문항으로 된 결혼만

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결혼 생활

에 관한 전반적 만족을 측정하는 세 문항(예,

나는 현재 결혼생활에 만족한다)과 남편에 대

한 만족을 묻는 네 문항(예, 나는 마지못해 남

편과 함께 산다)으로 구성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확실히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되어있다. 본 조사대상자들의 응답을 토대로

측정한 신뢰도는 α=.937로서 매우 높은 수준

이었다.

이혼 의도

이혼 의도 문항은 Booth, Johnson 및 Edwards

(1983)가 제작한 결혼 불안정성지표(Marital

Instability Index)의 단축형 5문항(예, 나는 이혼

하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다)

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지표는 ‘아니다’

와 ‘그렇다’의 2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있

으며, 본 조사대상자들의 응답을 토대로 측정

한 신뢰도는 α=.819로서 높은 수준이었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문항척도들의 적절성

을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모형의 측정변

수들은 문항의 개별 값을 사용하였으며, 모수

(parameter) 추정방식으로는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법을 이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과

모형 검증을 위한 적합도 검증은 LISREL 8.52

윈도우용을 이용하였으며, 각 척도의 신뢰도

분석과 기타 통계분석은 SPSS(12.0버전)를 사용

하였다.

결 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이 서로 잘 변별

되는지 알아보고, 측정 문항의 타당성을 살펴

보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모형 내 모든 이론 변인들 간 상관을 지

정하여 이론 모형에 대한 자유도를 0이 되게

함으로써, 측정 모형에 대해서만 모형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의

모수 추정방식은 ML법을 이용하였으며, 모형

검증 결과 얻어진 측정 모형의 전반적 부합도

지수들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전반적 합치도

지수들 중 NFI, NNFI 및 CFI의 값이 Bentler와

Bonett(1980)이 제시한 좋은 모형의 기준인 .90

을 훨씬 넘고 있으며, GIF와 AGIF의 값도 양

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표본 자료로 전집

자료를 추정할 때의 오차를 나타내는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값 또한 Steiger(1990)가 제안한 좋은 적합도의

기준인 .1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척

도가 서로 변별되며, 아울러 각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가 타당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모든 문항들의 해당 척도에

대한 요인 부하량이 대부분 0.5를 넘고 있으

며, 신뢰도 분석 결과 혼외관계 태도(.678)를

제외한 모든 척도들의 cronbach' s α계수가 .8

을 넘는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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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변인들간의 상호 상관 및 기술 통계치

본 연구의 모형 구성에 사용된 변인들의 평

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상호상관 계수가 표 4

에 제시되어 있다. 상관계수 분석 결과를 보

면, 성만족도는 다른 변인들과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결혼 만족도와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성생활 태도는 성만족

도와 결혼만족도와의 상관은 유의하게 나타났

으나 혼외관계 태도, 혼외관계 의도 및 이혼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외

관계 의도는 혼외관계 태도와 가장 높은 상관

을 보였으며, 이혼 의도는 결혼 만족도와 가

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부합도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구성한 모형은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Chi-square가 855.411(df=365, p<.001)

로 유의하였고, 전반적 부합도 지수들 중 NFI,

NNFI 및 CFI의 값이 Bentler와 Bonett(1980)이

제시한 좋은 모형의 기준인 .90을 훨씬 넘고

있으며, GIF와 AGIF의 값도 .882와 .860으로

양호한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표본 자료로

전집자료를 추정할 때의 오차를 나타내는 지

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값 또한 Steiger(1990)가 제안한 좋

은 부합도의 기준인 .10보다 낮은 것으로 나

타났고, RMSR(Root Mean Square Residual)도 .05

이하일 때 적합하다고 한(Maruyama, 1998) 기

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 제시된 연구 모형의 경로별 분석

을 통해 설정한 가설들을 검증하였고, 검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가설 1은 경로

계수가 .386(t=6.915, p<.05)으로 성만족이 결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여성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53(11.9)

224(50.5)

122(27.5)

40( 9.0)

5( 1.1)

계 444(100.0)

배우자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3( 2.9)

207(46.6)

147(33.1)

65(14.6)

12( 2.7)

계 444(100.0)

결혼 기간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년 이상

67(15.1)

115(25.9)

122(27.5)

48(10.8)

92(20.7)

계 444(100.0)

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재/대졸

대학원재이상

26( 5.9)

175(39.4)

207(46.6)

36( 8.1)

계 444(100.0)

직업

전업주부

전문/관리직

사무/기술직

자영업

판매서비스직

기타

308(69.4)

51(11.5)

25( 5.6)

26( 5.9)

12( 2.7)

22( 5.0)

계 44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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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부하량 α계수

성만족도

1.남편은 성관계시 나의 성적 요구를 들어주려고 노력한다

2.나는 성관계시 오르가즘(절정감)을 경험한다

3.나는 성관계시 즐거움을 느낀다

4.나는 남편에게 성적 요구를 편안하게 이야기한다

5.남편과의 성관계 횟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647

.773

.814

.645

.564

.845

부부

성생활

태도

1.성관계는 부부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2.성관계에 있어 오르가즘이 중요하다

3.성생활에 관해 부부간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4.부부간에 성적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504

.361

.587

.805

.678

혼외관계

태도

1.나는 남편 외에 대화를 나눌 남자친구가 필요하다

2.성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

3.정서적으로 깊이 빠지지 않는다면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

4.남편 외의 남자와 일회성 만남은 기분이 전환되는 즐거운 일이다

5.남편과 불화로 혼외관계를 가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6.나는 가끔 다른 남자가 유혹해 주기를 바랄 때가 있다

.947

.959

.932

.802

.641

.730

.858

결혼

만족도

1.나는 남편과 결혼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2.나는 남편과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

3.나는 남편이 지겹다

4.나는 현재 결혼생활에 만족한다

5.나는 마지못해 남편과 함께 산다

6.나의 결혼생활은 불행하다

7.나는 남편에게 불만이 많다

.832

.895

.823

.825

.893

.815

.768

.937

혼외관계

의도

1.나는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사귈 의사가 있다

2.나는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날 계획을 갖고 있다

1.033

.762
.875

이혼의도

(2점)

1.나는 이혼하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다

2.남편이나 내가 최근 3년 이내에 심각하게 이혼을 제의한 적이 있다

3.나는 친한 친구와 이혼이나 별거에 관해 의논한 적이 있다

4.우리 부부의 결혼생활이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

5.이혼이나 별거에 관한 생각이 최근 3년 동안 내 머릿속에 맴돌고 있다

.275

.298

.297

.265

.295

.819

측정모형

부합도

χ² RMSEA NFI NNFI CFI GFI AGFI sRMR

809.139(df=362) .0549 .957 .973 .975 .884 .860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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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만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지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즉 성만족도

가 높으면 결혼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생활 태도가 결혼 만족도에 유

의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2

는 경로계수가 .076(t=1.349, n.s.)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지지되지 않았다. 혼외관계 태도

가 결혼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

라고 설정한 가설 3은 경로계수가 -.316(t=

-6.560, p<.05)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

가치관 중에서 성만족과 혼외관계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혼외관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결혼만족도

성생활태도

혼외관계태도

성만족도

혼외관계의도

이혼의도

.386*

.091

.076

- .316

*

-.033

.707*

-.183

*

-.593

*

.143*

* p < .05
그림 2. 연구 모형 검증 결과

표 4. 측정 변인들간의 상호 상관 및 기술통계치

성만족도 성생활태도 혼외관계태도 결혼만족도 혼외관계의도 이혼의도

성만족도 1.000

성생활태도 0.348*** 1.000

혼외관계태도 -0.201*** -0.001 1.000

결혼만족도 0.447*** 0.178*** -0.401*** 1.000

혼외관계의도 -0.222*** 0.025 0.687*** -0.396*** 1.000

이혼의도 -0.263*** 0.000 0.348*** -0.583*** 0.351*** 1.000

평균 3.46 3.84 1.85 3.83 2.53 1.23

표준편차 0.74 0.65 0.95 0.86 0.90 0.32

*** p < .001

표 5 . 연구 모형의 부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χ² RMSEA NFI NNFI CFI GFI AGFI RMR

검증 모형 855.411(df=365) .055 .956 .972 .975 .882 .860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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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이다. 가설 4와 5는

성만족과 성생활 태도가 혼외관계 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는데, 모두

유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혼

외관계 태도가 혼외관계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6은 경로계수가 .707(t=

14.678, p<.05)로 유의하게 나타나 지지되었고,

가설 7도 경로계수가 -.183(t=-3.860, p<.05)로

유의하여 지지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

서 성만족과 성생활 태도는 혼외관계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결과를 통

해 성만족도가 낮다고 해서 혼외관계 의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성생활 태도가

진보적이라고 해서 혼외관계 의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혼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

는 요인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결혼 만족이 이혼 의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 8은 경로계수가 -.593(t=

-10.138, p<.05)으로 유의하였고, 혼외관계 의

도가 이혼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 9도 경로계수가 .143(t=2.907, p<.05)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8과 9는 모

두 지지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

를 통해 결혼 만족도가 낮아질수록 이혼 의도

가 높아지고 혼외관계 의도가 높아질수록 이

혼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기혼 여성의 성만족, 성생활 태

도 및 혼외관계 태도가 결혼 만족, 혼외관계

의도 및 이혼 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모형을

구성하여 밝혀보았다. 검증 결과를 정리해 보

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결혼 만족도에 유의하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성가치관 요인은 성만

족도와 혼외관계 태도였고, 성생활 태도는 유

의하지 않게 나와 가설 1과 3은 지지된 반면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혼외관계 의도에

표 6. 경로별 유의도 검증 결과

가설 경로 경로 계수 t 값 가설 지지여부

가설 1 성만족 → 결혼 만족 .386 6.915* 지지됨

가설 2 성생활 태도 → 결혼 만족 .076 1.349 지지되지 않음

가설 3 혼외관계 태도 → 결혼 만족 -.316 -6.560* 지지됨

가설 4 성만족 → 혼외관계 의도 .091 1.801 지지되지 않음

가설 5 성생활 태도 → 혼외관계 의도 -.033 -0.678 지지되지 않음

가설 6 혼외관계 태도 → 혼외관계 의도 .707 14.678* 지지됨

가설 7 결혼 만족 → 혼외관계 의도 -.183 -3.860* 지지됨

가설 8 결혼 만족 → 이혼 의도 -.593 -10.138* 지지됨

가설 9 혼외관계 의도 → 이혼 의도 .143 2.907* 지지됨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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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성가치관 요인은 혼

외관계 태도였고, 성만족도와 성생활 태도는

유의하지 않게 나와 가설 4와5는 지지되지 않

았고 가설6은 지지되었다. 그리고 결혼 만족

도는 혼외관계 의도와 이혼 의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혼외관계 의

도 또한 이혼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와 가설 7, 8 및 9는 모두 지지되었

다.

이러한 검증 결과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결혼 만족도에 성만족

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은 기존

선행 연구(이경옥, 김영희, 2003; 이인숙, 문정

순, 2000) 결과들과 일치하고 있으나 성생활

태도가 결혼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지 않다는 점은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혼외관계 태도가 결혼 만족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혼외관계에 대

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결혼 만족도는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선행 연구들(이영숙 외, 2000; Brown, 1991;

Sprecher, Regan, & Mckinney, 1998)의 결과와도

일치되는 것이다.

다음은 혼외관계 의도에 미치는 성가치관

요인들의 효과에서 혼외관계 태도를 제외한

성만족도와 성생활 태도가 유의하지 않게 나

타난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혼외관계와 관련

된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 일치되는 점과 차이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존에 수행된 선행

연구들에서는 혼외관계의 원인을 배우자와의

성적 부조화와 불행한 결혼생활 때문이라고

하였고(이영숙 외, 2000; Treas & Giesen, 2000),

특히 남성들의 경우는 결혼생활이나 성생활에

쿤 문제가 없어도 혼외관계를 가지지만, 여성

의 경우는 부부관계의 불만 때문에 혼외관계

를 가진다고 하였으며(이영숙 외, 2000;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1991; Brown, 1991), 남은주

(1998)도 결혼생활의 만족이 낮을수록, 남성

위주의 부부관계를 맺을수록 혼외관계의 비율

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반면에 본 연구 결과에서는 성만족도와 성

생활 태도는 혼외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들과 차이

를 보인 반면, 결혼 만족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들과 일치되

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에

서는 다루지 않았던 혼외관계 태도가 혼외관

계 의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혼외관계 의도에 관련된

변인들의 검증 결과를 종합해 보면, 혼외관계

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부부

간의 성만족도가 높고 낮음과 성생활 태도 얼

마나 진보적이냐 보다는 전반적인 결혼 만족

도가 낮은 정도와 혼외관계에 대해 얼마나 허

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다. 또

한 성만족도가 혼외관계 의도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는 기혼 여성들에

게 혼외관계로 인한 가장 큰 보상은 성적 만

족감보다는 심리적 충족감이라 할 수 있다(양

옥경 외, 2005)는 주장과는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설8과 9는 결혼 만족도와 혼

외 의도가 이혼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것으로 모두 유의하게 지지되었다. 즉 결혼

만족도가 낮아지면 이혼 의도가 증가하고 혼

외관계 의도가 높아지면 이혼 의도도 높아진

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선행 연구

들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결혼 만족과

이혼 의도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경성,

2001; 이무영, 이소희, 2003; 한경혜, 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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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한경혜, 강유진, 한민아, 2003; Amato &

Rogers, 1999; Glenn, 1996)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불만족한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보다는 결

혼 생활을 중단하려는 이혼 의도가 높아진다

는 것은 일관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혼외관계 의도가 높아지면 이혼 의도가 높아

진다는 결과는 Sprecher (1998)의 연구 결과에

서도 나타났듯이 혼외관계를 새로운 관계 모

색의 기회로 볼 수 있으며, Brown(1991)도 감

정적으로 이미 멀어진 부부에게 결별을 위한

혼외관계가 제시된 것과도 연결되어지는 결과

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나타난 시사점을 종

합해보면, 기혼 여성들에게 있어서 성만족이

란 결혼 생활의 만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로 작용하고 있으며, 성생활 태도는 성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경옥 외, 2003)이기는

하지만 결혼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고 있지는 않으며, 혼외 관계 태도가 허용

적일수록 결혼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혼외관계 의

도에는 성만족이나 성생활 태도가 영향을 미

치고 있지 않았고 결혼 만족도와 혼외관계 태

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기혼 여성들에

게 있어서 결혼 만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성

만족이라는 것이 더 이상은 전통적인 가치관

에 얽매여 감추거나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성적 부조화로 인한 부

부간의 갈등을 일으킬 소지를 사전에 차단시

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혼 여성들의 성가치관 변화로 인해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증가하면서 남성들

만의 전유물로 생각되어온 혼외관계가 여성들

에게서도 점차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뀌어 가

면서 혼외관계로 인한 이혼의 발생율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기혼 여성들의 혼외관계 의도가 성적 불만족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는 여성

들이 혼외관계를 통해 남성들과는 달리 정서

적으로 더 물입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

려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재경, 2000)과 기

혼 여성의 혼외관계는 정서적 만족감을 구하

기 위한 통로로 작용한다는 주장(남은주,

1998)과 일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여

성들이 남편과 가정에 헌신하는 만큼 남편으

로부터 정서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

실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공미혜, 2002). 따라

서 이러한 기혼 여성들의 혼외관계를 방지하

고 이혼으로 가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남편들의 아내에 대한 정서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며, 더불어 부부 성생활에 있어서도 평

등한 입장에서 신체적 만족 뿐 아니라 심리적

만족을 충족시켜 결혼 만족도를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 비교하여

볼 때 가지고 있는 의의를 살펴보면, 지금까

지 수행되어진 연구들이 주로 결혼 만족이나

이혼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결혼 생활

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성격 특성이나 결혼 생

활 방식과 같은 특성 수준에서 다양하게 탐색

하고 밝혀온 반면, 본 연구는 학문적 수준에

서 다루어 오지 못했던 성가치관 즉, 성만족

도, 성생활 태도 및 혼외관계 태도와 같은 변

인들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혼외관계 의도와 이혼 의도에 미

치는 효과까지 함께 다루었다는 점이다.

끝으로,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을 중심으로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대구지역 기혼여성의 성가치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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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였으나 결과가 다른 지역 여성들의 성

가치관과 어느 정도로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대체로 유사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선 타 지

역 여성의 성가치관에 관한 체계적 연구 자료

가 드물어 비교하기가 어려웠고, 타 지역 여

성과 대비되는 대구 여성의 일반적 특징에 관

한 자료 역시 구하기 어려워 대구 기혼여성들

특유의 성가치관을 유추할 수가 없었다.

둘째, 남성보다는 여성의 성가치관 변화에

사회적 관심이 더 쏠리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

여 기혼 여성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나, 부

부가 동시에 조사에 참여하거나 적어도 기혼

남성들의 응답을 함께 얻었더라면 성가치관의

성차까지 확인하게 되어 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가 현상을 재는 척도

인데, 결혼 만족도에 관해서는 신뢰할만한 척

도들(예, 권정혜, 채규만, 1998; 이경성, 한덕웅,

2003)이 개발되어있으나 성가치관 분야와 이

혼 의도 척도는 외국의 척도를 그대로 번안하

여 한국과 한국인의 문화적 특징을 반영한 척

도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컸다. 앞으로 잘

만들어진 척도들을 가지고 전국 각 지역의 기

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성가치관 및 성행동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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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Married Women's Sexual Value on Marital Satisfaction,

Extramarital Sexual Intention and Divorce Intention

Han Gee Seong Young Hwa S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tested a causal model that anticipated effects of married women's sexual satisfaction, sexual

attitude and extramarital sexual attitude on marital satisfaction, extramarital sexual intention and divorce

intention. Results of the survey to 444 married women are as follows. Sexual satisfaction and extramarital

sexual attitude significantly influenced marital satisfaction, but sexual attitude didn't influence marital

satisfaction. Extramarital sexual attitude was the only factor that significantly influenced extramarital

sexual intention. And sexual satisfaction, sexual attitude and extramarital sexual attitude influenced divorce

intention, respectively. Finall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is discussed.

Key words : sexual value, sexual satisfaction, sexual attitude, extramarital sexual attitude, marital satisfaction,

extramarital sexual intention, divorce intention


